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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CSO)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는 

9.6%를 기록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면 남성 근로자는 27.73유로(한화 약 4만원), 여성은 

25.06유로(한화 약 3만 6천원)이다. 본고에서는 아일랜드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부 및 민간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일랜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평균보다 낮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성별임금격차 수치가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별로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성별임금격차는 평균 

12.7%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 (20.5%), 오스트리아(18.8%), 독일(17.6%) 

순이었고, 작은 국가는 룩셈부르크(-0.2%), 루마니아(3.6%), 슬로베니아(3.8%)였다. 

	 ‌�2026년 6월부터는 유럽연합의 임금 투명성 지침(Pay Transparency Directive)이 발효됨에 따라 규모에 

상관없이 유럽연합 회원국 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 지침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본 

지침은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행정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국가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게 되는데, 

유럽연합에서는 임금 투명성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와 같은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법적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아일랜드에서는 2021년 7월, 성별임금격차 정보법(Gender Pay Gap Information Act)이 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50명 이상을 고용한 공공 및 민간분야 기관들은 성별 임금 내역을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올해까지는 150명 이상, 2025년까지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관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된다. 해당 법은 아일랜드 아동평등장애통합청년부(The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에서 관할하고 있다.

아일랜드  IRELAND

성별임금격차 공개법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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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의 경우는 대상 기관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나 영업시간 내 열람 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해야 

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정부의 중앙 웹사이트상에 시간당 성별 임금 내역을 기입하는 방식이었다. 

보고해야 하는 정보는 가장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자의 성별 임금 내역 뿐만 아니라 성별 보너스 지급 

비율 및 금액, 시간제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성별 임금, 임금 수준 사분위별 성별 비율 등 매우 

세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 

	 ‌�성별임금격차 정보법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 부처들 역시 각 부처별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보고서로 

공개하는데, 한 예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는 2023년 보고서에서 부처 내 직원 616명(여성 

278명, 남성 338명)의 성별임금격차 평균치는 2022년 20.42%에서 2023년 13.7%로 상당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5.1유로(한화 약 7천 3백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 외에도 성별임금격차 현황 보고서에서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임금격차를 계산한 방법, 직군별 성별 분포, 사분위수 구간별 임금 격차 세부 현황 등도 상세히 

공개했다. 

	 ‌�아일랜드 통계청(CSO)은 근로 분야, 기업 규모, 근로 기간, 사기업 또는 공기업 여부, 전일제/시간제, 

국적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세부적인 성별임금격차 수치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예를 들어 금융, 

보험 및 부동산 분야에서 성별임금격차는 24.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시간당 남성 41.93유로(한화 약 

6만원), 여성 31.59유로(한화 약 4만 5천원)), 이어 전문직, 과학기술 분야 역시 18.6%, 행정 분야 17.1%가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낮은 분야는 교육 2.7% (시간당 남성 36.64유로(한화 약 

5만 2천원), 여성 35.65유로(한화 약 5만 1천원)), 공공행정 및 방위 3.5%, 교통 및 물류 4.9%였다. 

	 ‌�성별임금격차에서 연령별 격차를 살펴보면, 고령일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24세의 경우 

–0.3%를 기록했다. 즉 오히려 여성의 시간당 임금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높았다. 반면 50-59세의 

경우 연령별 성별임금격차는 16.7%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7년 아일랜드의 성별임금격차는 17.3%였다. 2022년 9.6%	

으로 나타났으니 그 수치가 한 자릿수대로 하락한 것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약 15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역시 간과	

할 수 없다. 또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있다. 아일랜드의 한 일간지인 The Irish Times는 

높은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 가사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경력 개발이나 성취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남성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앞으로 아일랜드가 성별임금격차 정보법의 지속적인 이행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The Irish Times(2024. 2.12), 

"Progress might be slow but the 

gender pay gap is shrinking", 

https://www.irishtimes.com/

business/2024/02/12/progress-

might-be-slow-but-the-gender-

pay-gap-is-shrinking/–

(접속일: 20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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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UNITED KINGDOM

국가보건의료서비스 (NHS), 2040년까지 자궁경부암 종식 선언  

임 다 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의 대표 아만다 프릿차드 (Amanda Pritchard)는 

2023년 연례 학회에서 2040년까지 영국 내 자궁경부암 발병 종식을 목표한다고 세계 최초로 

선언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sation)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종식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하의 발병률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 목표에도달하기 위해 영국은 인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백신 접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자궁경부암 검사 횟수 증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해당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HPV 백신 접종 접근장벽 완화  

-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자궁경부암의 발병 원인 중 99%가 인유두종바이러스라는 점에 착안	

하여 기존에 지속하던 인유두종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영국은 이 정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지원하여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하 

백신) 접종을 해야 할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두고, 접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청소년의 경우, 10학년 전까지 여성 청소년 6명당 1명, 남성 청소년 5명당 1명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2세에서 13세 여성과 남성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주민센터	

에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사업을 도입하였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백신 

접종을 2회에서 1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청소년 집단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확인되어,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학교와 주민센터 기반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12세에서 13세 청소년을 둔 모든 양육자들이 자녀의 백신 접종에 대한 동의 할 것을 강하게 요청	

했다. 청소년 이외에도 다른 인구집단의 백신접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국가의료보건	

서비스는 직원들을 파견해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체육관 등에서 백신 접종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뿐 아니라, 혈압검사, 간단한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며 백신 접종 공간을 방문하기 편한 곳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백신 접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정책은 전국 단위 온라인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앱을 활성화하여, 백신접종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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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암 검사 확대 

-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영국 국가보건의료	

서비스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25세에서 6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가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여성들은 25세가 	

되기 6개월 전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러 병원에 방문할 것을 권고 받는다. 24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들은 3년마다 검사할 수 있도록 연락을 받고, 50세에서 64세의 여성들은 5년마다 연락을 

받는다. 현재 영국에서는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사가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3명 중 1명은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자궁경부암 검사가 70%의 사망률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해당 검사를 더 많은 여성이 받을 경우 83%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 정부는 검사 

비율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여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국에서는 자기채취(self-sampling) 

방법을 정책으로 도입하려고 한다. 

 - �기존의 자궁경부암 검사는 검사 대상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가 자궁내의 샘플을 채취해서 

연구실에 보내 위험이 높은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검사하는 방식이라면,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방식은 여성들이 면봉으로 자기 자궁 내 샘플을 스스로 채취하는 자기채취 방식이다. 2021년 영국	

에서는 자궁경부암 자기채취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5천 건의 샘플을 채취	

하여 1,750건의 질확대경 샘플과 비교하여 해당 방식의 정확성을 연구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자기채취 방식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10만 명당 4명 이하로 유지하여, 자궁경부암 

종식을 선언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향후 20년내에 자궁경부암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여러 방법의 사업	

평가를 지속하고, 효과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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